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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을 위한 대회사들의 치열한 경쟁       15-10-02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필품의 거의 모든 것을 주문도 하고 배달도 받는 제도가 대회사 간에 치열한 경쟁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아마존닷컴 (Amazon.com) 사는 고객들에게 더욱 신속한 배달을 위하여 무인 비행기를 사용할 연구를 하였고 지금은  거의 실행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은 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존에 질 새라 세계 최대 회사인 월마트 (Wal-Mart) 사도 온라인으로 식료품 등을 주문하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픽업 장소에 가면 직원들이 준비된 상품을 즉시로 실어주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특히 자잘구레한 식료품을 고객이 편리하게 픽업하는 제도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월마트사는 미국내에서  70% 이상의 자사 고객이 월마트로부터 5마일 이내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월마트는 연간 매출액이 1,610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56%가 식료품의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월마트가 경쟁하는 회사는 아마존 사만 아니고 타겟 (Target) 사도 치열한 경쟁 대상입니다. 타겟사는 원래 식료품을 취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식료품 매출을 증가해서 지금은 총 매출의 20%가 식료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타겟사도 온라인 고객을 끌어드리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합니다.  고객이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고객이 원하는 픽업 시간을 입력시켜 놓으면 지정된 시간에 픽업 장소에서 월마트 직원이 즉시로  주문한 식료품을 차에 실어주는 제도는 큰 인기를 얻고 있어서 이제 대도시를  벗어나서 중소 도시까지 이 제도가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주문한 당일에 픽업을 하려면 오전 10시 이전에 주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스코 (Tesco)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적으로 지사망을 유지하는 대형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독특한 유퉁방법을 창안하여 한국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역의 벽에  실제 식료품 가게와 똑같은 상픔을 사진으로 진열해두고 고객들은 지하철 전동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원하는 물품을 스마트 폰으로 찰깍 찰깍  선택하면 고객이 귀가한 직후에 이미 등록된 주소로 주문한 물품이 배달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테스코 사가  온라인 판매 제일위 자리를 점유했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전통적인 식료품 판매도 이마트 (e-mart) 와 근소한 차이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 회사들이 새로운 유통체계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는 동안 한국의 전통적인 상점은 이와 같은 온라인 유통제도에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마트 같은 제도를 설치하는 기술은 대단한 기술도 아닙니다. 동포들이 소유하고 있는 식료품 가게도 이와 같은 유통체계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형 회사들이 급행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동포 사업체가 뒷짐 지고 안일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향후 경쟁에서 더욱 밀리게 될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